
[종합의견] 

 �단편애니메이션

좋은 취지의 사업이며 심사위원들은 다양한 아이디어의 애니메이션기획을 심사

할 수 있어서 즐거웠다. 장르적으로도 필름누아르, 판타지액션, SF를 망라하는 

다양한 장르의 기획안을 접할 수 있었다. 기획안의 준비단계정도와 완성도에 있

어서 편차가 큼에 따라 심사의 기준을 잡기가 다소 어려웠다. 심사에 있어서 다

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본 지원사업의 취지에 맞게 기획안의 완성도, 독창성, 시

장확장성, 제작완료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다. 작품의 디자

인에 있어서 단편애니메이션의 특성, OTT배급의 가능성등을 고려했을때 일부 

작품들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청장년층용 (15세이상)의 타깃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도 다소 있었다. 기존 시리즈나 장편애니메이션을 제작하다가 본 사업

에 맞게 포멧을 바꾸어서 제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었고, 독창적인 오

리지널 단편애니메이션을 기획한 작품도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여 진흥원만의 독창적인 지원사업 수행 및 오리지널리티 

및 시장확장성이 풍부한 크리에이터들의 초기 기획 작품들을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로 발전 시키기를 희망한다.

�장편애니메이션

다양한 포멧과 장르의 작품이 출품 되었으나 예산, 스케일, 콸리티, 포멧, 배급아

웃렛의 편차와 차이가 매우 심하여 정확한 기준을 잡기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

었다. 일부 작품의 독특한 세계관과 차별화 된 디자인으로 구성된 스토리기획이 

돋보였다. 에피소드 제작이 이미 기 진행된 일부 시리즈 작품의 경우 기획초기

단계의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육성한다는 본 사업의 취지와 맞는지에 관한 우려

와 고민이 있었다. 또한 시리즈가 아닌 장편애니메이션의 경우 기획안의 콸리티 

보다 예산이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책정된 경우도 있어서 콸리티 기준에 대

한 명확한 고민이 필요해 보였다. 내년도 사업에서는 좀더 세부적인 기준을 제

시하여 참신한 스토리와 디자인의 초기 기획을 발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

면 하는 바램이다.


